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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사랑하기 1호 ­ ADHD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교육부는 2019년에도 “자녀 사랑하기” 뉴스레터를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위인 에디슨, 피카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린 시절 공통적으로  

이겨냈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입니다. ADHD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심하게 움직이며 부산스럽고(과잉행동), 

집중력이 짧고 끈기가 없어 쉽게 싫증을 잘 내고(주의 산만함), 참을성이 적고 

감정변화가 많아(충동성), 그로 인해 학업적 손해,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생기는 

장애입니다. 2019년도 첫 번째 뉴스레터에서는 ADHD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안내하고, 가정에서 간이로 살펴볼 수 있는 ADHD 척도지를 수록해보았습니다.

 ADHD는 극소수의 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1

     ▶ 아닙니다. 5~10%의 아동에서 생길 만큼 아주 흔합니다.

     ▶ 남자 아동이 여자아동보다 3~4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HD아동은 고집 세고 활발한 아이, 그냥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이다?2

     ▶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저 고집 세고 활발한 아이’, ‘그냥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로

        오해하곤 합니다.

     ▶ 그래서 ADHD를 겪고 있는 아이들은 자꾸만 실수를 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어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 즉, 나쁜 증상이 악순환되기도 합니다.

 단축형 코너스 부모 평가척도3

     ▶ 가정에서 간이로 살펴 볼 수 있는 ADHD 척도지를 수록했습니다.

     ▶ 총 10문항이며, 척도지의 각 항목에 대해 자녀의 행동을 관찰하여,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겨 합산해주세요.

     ▶ 경험 많은 전문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척도지는 참고용으로만 

        짚어주세요.



본 뉴스레터는 교육부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의뢰하여 제작한 “자녀 사랑하기” 

1호이며, 총 10회에 걸쳐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 단축형 코너스 부모 평가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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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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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2점)

아주
심함
(3점)

1 차분하지 못하고 너무 활동적이다.

2 쉽사리 흥분하고 충동적이다.

3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된다.

4
한번 시작한 일은 끝내지 못한다.

(주의 집중 시간이 짧다.)

5 늘 안절부절 한다.

6 주의력이 없고 쉽게 주의가 분산된다.

7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금방 들어주어야 한다.

(쉽게 좌젏한다.)

8 자주, 또 쉽게 울어버린다.

9 금방 기분이 확 변한다.

10
화를 터뜨리거나 감정이 격하기 쉽고,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

합    산 총       점

 ※ 척도지 결과, 총점이 16점 이상이면, ADHD가 의심되며,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나보는 게 좋습니다.

 ※ 처음부터 전문의를 찾는 게 부담이 되신다면, 학교 내 선생님(담임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등)과의 상담을 통해 학교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ADHD 치료4

     ▶ ADHD 치료에는 약물치료가 필수적이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 약물치료뿐 아니라 인지행동치료 및 사회기술훈련 등의 다양한 치료를 병행합니다.

     ▶ 약물은 뇌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일종의 영양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약물의 부작용은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쉽게 해결 가능하며, 1년 정도 복용하고,

        의사의 판단하에 지속합니다.

     ▶ ADHD 치료를 시작하면 불균형했던 뇌의 균형을 잡아주어 집중력을 높이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주어서, 아이들의 숨어있던 잠재력을 끌어올려 줍니다.

편견 없는 시선과 따뜻한 사랑으로 자녀가 품은 보석을 보듬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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